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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4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4월 15일(화) 16시 :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4월 17일(목) 16시 : 국세청 공익단체 운영 납세 관련 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에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박형제 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현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근

무하고 계십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역사학도의 길을 더욱 탄탄하

게 다지고 있는 박형제 회원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군산으로 시간 여행 가실 회원께서는 박형제 회원을 기억새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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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 2014. 4. 16.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송경동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덜어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적 일자리를 덜어내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 명이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곳들을 덜어내고

그곳에 ‘무한 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 넣었다

이런 자본의 재해 속에서

오늘도 하루 일곱 명씩 산재라는 이름으로

착실히 침몰하고 있다

생계 비관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알아서 좌초해가야 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지하 선실에 가두어진

이 참혹한 세월의 너른 갑판 위에서

자본만이 무한히 안전하고 배부른 세상이었다

그들의 안전만을 위한 구조 변경은

언제나 법으로 보장되었다

무한한 자본의 안전을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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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지 않는 모든 안전의 업무가

평화의 업무가 평등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

경영상의 위기 시 선장인 자본가들의 탈출은 언제나 합법이었고

함께 살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구조 신호는 외면당했고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당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자유로운 합법이었고

위험은 아래로 아래로만 전가되었다

그런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존의 난바다 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처참한 세월호에서 다시 그들만 탈출하려는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갑판원으로 조타수로 나서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평형수로 에어포켓으로

다이빙벨로 긴급히 나서야 한다

이 세월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이 자본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

  

7년 전, 2014년 4월 16일을 누군가는 “아직도”냐고 묻고 누군가는 “여전히”라고 답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행사가 이번 주 내내 열렸습니다. 기억, 기억, 

기억... 기억을 넘어 진실은 무엇이고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